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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있는 아빠]
복장이며 행동거지가 아주 교양 있어 보이는 남자

가 꼬마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왔다.

아들이 아빠를 보고 졸랐다.

“아빠, 저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아들, 안 돼요! 오늘은 먹을 거 사러 온 날이에요!”

 잠시 후, 아들은 다시 아빠를 졸랐다.

“아빠, 저 저거 갖고 싶어요!”

“아들, 안 돼요! 오늘은 먹을 거 사러 온 날이에요!”

그런 부자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부

자간의 대화가 너무 교양 있어 감탄했다. 

얼마 후 아들이 다시 말했다.

“아빠, 저거 갖고 싶어요! 제발 사주세요!”

그러자 교양 있어 보이는 아빠가 아들을 향해 물

었다.

“아들, 안 돼요! 아들, 아빠가 안 된다고 할 때 자꾸 

조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마누라 죽이는 법]
매일 저녁 6시 칼퇴근하면

― 지겨워 죽습니다.

곤히 잠자는 아내 몸에 손을 대서 은근 잠 깨워 놓

고 자냐? 물어보고 그냥 자면

― 열 받아 죽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아내 그윽한 눈으로 바라만 보다 그

냥 자면

― 쪽 팔려 죽습니다.

새로 산 속옷 야시시 입고 나왔는데 쳐다보지도 않

고 불 끄고 덤벼들면

― 돈 아까워 죽습니다.

친한 친구들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바꿔 저장해 놓

으면 핸드폰 올 때마다

― 환장해 죽습니다.

[남편 죽이는 법]
귀에 대고“사랑해”라고 꽥 소리를 지릅니다.

― 귀 터져 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줍니다.

― 보고 싶어 죽습니다.

뽀뽀만 해주고 키스는 안 해 줍니다.

― 애가 타서 죽습니다.

그윽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 호수 같은 눈에 빠져 죽습니다.

(이상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됨)

잠옷 야하게 입고 바라봅니다.

― 어이없어 죽습니다.

비 오는 날에 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 깜짝 놀라 죽습니다.

모르는 척 잠꼬대로 모르는 남자 이름을 부릅니다.

― 열 받아 죽습니다.

[최고의 검객]
세계검술대회에서 1, 2, 3등을 차지한 최고의 검객

들이 수천 명 관중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3등을 한 검객이 파리를 날리고서는 단칼에 

두 동강을 내자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다음 2등을 한 검객이 또 다른 파리를 네 동강으로 

자르자 관중들은 더 큰 소리로 환호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1등 검객이 칼을 뽑자 모든 사람

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검객은 전광석화와 같이 파리를 향해 번쩍! 

장검을 휘둘렀다.

그런데 파리는 유유히 살아서 날아다녔다.

그러자 관중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당신 1등 검객이 맞습니까?”

그러자 검객이 그 파리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녀석은 앞으로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겁니다!”


